2009 두산매치플레이챔피언십

<16강전 승자 인터뷰>
윤슬아

-아이언샷이 좋아 오늘 잡은 3개의 버디 모두 3~4m 안쪽으로 붙여서 버디를 잡았다.

-지난 KB국민은행 1차대회 이후 샷감과 퍼트감을 되찾았다. 

-작년 이 대회에서 8강에서 떨어져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.

-특별히 매치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 하겠다. 매치플레이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홀 한 홀 긴장감과 부담감이 더하는 것 같다. 따라서 스트로크 플레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.
홍  란

-실수 없이 지키는 플레이에 중점을 두었는데 계획대로 큰 실수 없이 잘 지켜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.

-코스가 어려워 버디를 많이 잡는다는 전략 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잘 지켜내고,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버디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8강전에 임하겠다.
김혜윤

-오늘 퍼트가 잘 떨어진 데 반해(특히 롱퍼트가 잘되었고, 버디를 잡은 홀 중에 15m짜리 롱퍼트도 성공했다.) 어프로치가 잘 안돼서 온그린을 놓친 홀이 6개나 된다. 그린을 미스한 홀 중 4개나 보기를 범해 어프로치샷을 좀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.

-작년 이 대회에서 3등을 차지했는데, 지금 4강에서 만나는 최혜용도 작년 준우승자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다. 지금까지의 대진 중에 가장 강자를 만난 게 아닌가 싶다.

-한번도 같이 매치플레이를 한 적은 없는데 둘 다 치는 스타일이 비슷하고, 쇼트게임에 강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.

최혜용
-아침에 비가 조금 내려서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어, (장)지혜언니 플레이가 많이 신경 쓰였다. 하지만 작년 이 대회 8강전에서 지혜언니랑 같이 쳐서 이겼기 때문에 조금 유리했던 것 같다.

-샷감이 좋았고 특히 퍼트감이 좋아서 4개홀 정도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파로 잘 마무리 지은 것 같다.

-모두 비슷하겠지만, 체력적인 부담과 날씨가 변수가 될 것 같다. 안전하게 지키는 플레이를 하겠다.

이현주

-같은 소속사 동료(오안나)와 함께 플레이를 해서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.

-스트로크 플레이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, 매치플레이는 이겨야 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스릴 있고 재미있는 것 같다. 특히 상대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경기하는 것도 재미있고, 상대의 심리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는 것 같다.
-9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올스퀘어를 만들고 10번홀에서 다시 한번 버디를 잡으면서 전세를 역전시킨 뒤 자신감이 붙었고, 분위기를 내 쪽으로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.

정혜진

-오늘 퍼트감이 매우 좋았다. 9번홀에서는 칩인버디가 들어가 행운도 따랐던 것 같다.

-상대가 희경 언니라서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없지 않았는데, 쫓아가면서 잘 붙이기만 하자는 마음으로 지키는 플레이를 하는데 주력했는데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. 

-소속사에서 희경 언니 이기면 ‘영웅’이라고 불러준다고 했는데 실현된 것 같다.(웃음)

-김보경 선수도 나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비슷해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. 
김보경

-후반 들어 티샷이 불안해 러프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린도 4개 홀이나 놓쳤다.

-샷이 불안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.

-일단 목표는 4강 진출로 잡고, 샷이 안됐던 것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지키는 플레이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.

유소연

-버디 찬스가 많지 않아 힘든 플레이를 한 것 같다.

-마지막 홀에서 상대 선수(안신애)가 보기를 범해 연장전까지 들어갔는데, 운도 따라줬던 것 같다.

-연장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이겨 8강전에는 좋은 경기를 펼칠 것 같다.

-8강전에서는 버디찬스를 만들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, 16강전에서 샷이 조금씩 짧았던 것을 감안해 8강전에 임해야 할 것 같다.

